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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정신 건강 국제 비교

1
한국,  
OECD 회원 15개국 중 우울증 유병률 37%로 가장 높아!
• 지난 5월 12일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가 ‘코로나19 위기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’(Tackling the 

mental health impact of the COVID-19 crisis) 보고서에 따르면, 코로나19가 시작한 2020년 초반 
이후 세계 각국에서 불안증과 우울증 유병률이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‘한
국’은 코로나19 이전 데이터는 없어 코로나19 확산 전후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, 2020년 초반 정신 질환 
유병률은 다른 나라와 견주어 눈에 띄게 높았다.  

• ‘한국’의 우울증 유병률은 37%로,15개국 중 가장 높았고, 불안증 유병률 역시 30%로 상위권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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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] 15개국 정신건강(우울증, 불안증)증세 유병율(코로나 이전 vs 2020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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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자료 출처 : OECD, ‘Tackling the mental health impact of the COVID-19 crisis: An integrated, wholeof-society response’. 2021.05.12. 
** N.A. : 데이터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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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코로나19 이후,  
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양극화 심각!
• 서울대학교의과대학과 중앙콘텐트랩이 실시한 ‘한국인의 건강인식 조사 결과’에 따르면, 2018년과 2021

년 3년간 소득에 따른 우리 국민의 건강상태를 추적하였는데, 월 소득 ‘300만 원’을 기점으로 건강 양극
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. 

• 즉 ‘월 소득 300~400만 원 미만’ 응답자의 경우 2018년 대비 2021년에 ‘건강이 나쁘다’는 응답이 큰 변
화가 없는 반면, ‘100만 원 미만’ 저소득 계층의 경우 2018년 대비 2021년에 ‘건강이 나쁘다’는 응답이 
29%에서 46%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,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 양극화가 더욱 심
화된 것을 알 수 있다. 

*자료 출처 : 중앙일보, 2021.05.29.,‘20대 저소득층 직격탄, 코로나로 건강 양극화 심화’,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69367 
** 5점 척도 질문으로 ‘조금+매우’ 합한 비율임

(%)[그림] 월 소득에 따른 ‘건강 나쁘다’ 응답률**(2018 vs 2021)

100만 원 
미만

100~ 
200만 원  

미만

200~ 
300만 원 

미만

300~ 
400만 원  

미만

6
12

26

46

67

24
29

2018 2021

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69367

